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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양떼목장의양이먹이를먹고있다.

진도개테마파크내부.

무등산양떼목장 우치공원동물원 진도개테마파크

힐링 체험 공연 교육 등 광주 전남 피크닉 명소

◇무료로즐기는우치공원동물원

북구생용동에위치한우치공원동물원은사직공원

에있던동물원에공간협소등의문제가제기되면서

1992년지금의자리로이전하게됐다.

현재포유류와종류파충류등120종700여마리를

비롯해 열대조류관, 큰물새장, 호랑이사, 사자사, 원

숭이자,하마사, 코끼리 기린사, 해양동물사등의부

대시설이마련돼있다.

호남지역 유일한 동물원인 만큼, 지난해에는 방문

객첫 100만돌파를눈앞에두는등광주시민들의나

들이와피크닉장소로사랑받고있다.

특히, 오는 7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있어수달의인기가치솟고있다.우치공원해

양동물사의귀여움을담당하고있는수달은5속 13종

이나되는다양한종이있으며, 주로강이나하천, 해

안등의수환경조건에서강둑이나튀어나온바위밑

에굴을파서집을만들거나다른동물이버린집을이

용해서식하고는한다.

수달과 함께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동물은 바로

코끼리다.우치공원은수십번의노력에도불구, 코끼

리를데려오지못해큰아쉬움을샀다.코끼리를보기

위해광주시민들은서울까지올라가는수고를감수해

야만했다.그러다2008년한코끼리공연업체가임대

형식으로 사육하면서 코끼리를 볼 수 있게 됐으며,

2010년에는우치공원에서자연분만을통해새끼를낳

아 큰 화제가 됐다. 2011년 정식 구입을 통해 현재는

엄마코끼리봉이와딸코끼리우리를만나볼수있다.

우치공원은 해설사와 함께 동물원을 둘러볼 수 있

는동물생태해설과동물원직업(수의사 사육사) 탐

방교실, 여름 겨울방학 야생동물 생태교실 등도 운

영하고있어동물에게보다친근하게다가갈수있다.

무엇보다 입장료가 무료이며, 바로 옆에 놀이공원

이자리하고있어봄철나들이장소로안성맞춤이다.

◇먹이체험가능한무등산양떼목장

10만평초지에약 200마리의양떼가살고있는화

순 무등산양떼목장 은 건초 주기체험과 전망대, 포

토존, 트래킹코스등약 1시간가량관람과체험이가

능한곳이다. 2016년 5월 5일오픈한이곳은 1974년

부터 운영되던 안양목장이 뛰어다니고 보고 만지며

먹이를주면서자연을직접체험하는자연친화형관

광목장으로탈바꿈했다.

넓은초지와소나무숲등의목장부지를바탕으로

호남 최대의 양 개체 수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탁

트인경치는보는것만으로도마음속답답함을날려

준다.

입장권을끊으면주는먹이를들고가면양들이저

절로몰려든다.털이수북한양부터갓태어난새끼양

까지두루볼수있으며,양들의우렁찬울음소리도간

간이들을수있다.먹이를보고돌진하는양의모습은

생각보다빨라다소위협적이기도했다. 목장위쪽으

로 올라가다 보면 더 많은 수의 양을 만나볼 수 있는

데, 양들은그늘에서쉬기도하고뛰어다니기도하는

등자유로운모습이었다.

언덕이다소가파르긴하지만, 쉽게접하지못하는

양을실컷볼수있다는점과맑은공기, 아름다운경

치는 봄나들이 장소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과언이아니다.

◇진도개테마파크

진도의 10선 중 하나인 진도개테마파크는 1962년

천연기념물제53호로지정된진돗개의세계화를위해

설립된곳이다.사육장,공연장, 경주장, 선수촌,방사

장, 홍보관, 썰매장등으로구성된테마파크에서는매

일다양한공연과경주, 훈련등이이어진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평일 2회(오전 10시 오후

3시),주말 1회(오후 1시)기본복종훈련과장애물경

기, 줄넘기, 특산물맞히기, 댄스,경주등다양한공연

을선보인다. 진돗개들은높이점프해링을통과하기

도하고, 앞발을들어춤을추기도한다. 관람객과함

께하는커플줄넘기는기본이며,진돗개경주또한한

치앞을알수없는승부에긴장감은배가된다.

특히, 진돗개를가지고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진

돗개를훈련시킬수있는선수촌과진돗개를보고만

지는등의체험을할수있는방사장이마련돼있어동

물을좋아하는관객들에게큰즐거움을선사한다.

또, 진돗개의역사와특징을전시하는홍보관은연

중무휴로운영되고있어천천히둘러본다면진돗개에

대해더깊이있게알아갈수있다. /이보람기자

이번주말나들이는동물과함께해볼까

우치공원코끼리

우치공원수달

올초우리를괴롭히던

미세먼지도다걷히고,

완연한봄이찾아왔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던날씨마저따뜻해져

그동안미뤄왔던

바깥나들이가생각나는때이다.

4월초까지는

벚꽃을비롯해

하나둘모습을드러내는

봄꽃을보러가기바빴지만,

지금은

꽃도다져버려

마땅히놀러갈곳도없어

맑은날씨가

괘씸하게느껴지기도한다.

동물들도

겨울잠에서깬지오래,

광주 전남의동물들을만나러

봄나들이를떠나보자.


